
‘활짝’ 피다 ㅣ	체험할	고양

「EV6와	함께하는	그린랜드(이하	그린랜드)」는	고양어린이박물관과	기아㈜가	함께	만든	환경	체험	전

시관이다.	전시관은	자연환경	보호를	주제로	‘EV6	공작소’,	 ‘고릴라	아지트’,	 ‘바다상어	놀이터’,	 ‘숲	속	

우리집’,	‘펭귄마을	친구들’	등	다양한	체험으로	구성됐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전시	개편을	추진하면서	

어린이들이	상상하는	자연	속	모습을	실사화하고,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고	탐

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함께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을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입구에	들어서면	‘EV6	공작소’가	눈에	띈다.	어린이와	보호자가	나란히	앉아	자동차	도안을	색칠하고,	

디지털	기기를	통해	화면으로	도안을	전송하면	스크린에	자동차가	등장한다.	도안으로	자동차를	접어	

머리띠로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아늑한	아지트처럼	꾸며진	‘숲	속	우리집’에서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도록	안내한다.

친환경 에너지 활용으로

자연을 보호하다    

아이가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좋아해서 

종종 이곳을 방문해요. 이전에도 2층 상

설전시관에서 환경 관련 전시를 보곤 했

는데, 이번에 새로 개편하면서 체험 거리

가 더욱더 다양해졌어요. 교육적인 주제

와 체험이 함께 있어 유익합니다.

강희정·김태연	모녀(주엽동)

친언니가 고양특례시에 살아 평소에 자

주 와요. 고양어린이박물관을 추천받아 

방문했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보고 체험

할 거리가 무척 많네요. 아이들이 체험

을 통해 환경 문제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권효진·정지원	모녀(서울 수색동)

환경 문제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며

발견하는 체험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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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흥미만을	위한	전시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체험을	통해	환경오염으로	

아파하는	자연을	공감하도록	하며,	환경보호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을	익히

도록	돕는다.	‘바다상어	놀이터’에서는	낚싯대로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

워	올려	바다에	사는	상어들을	구하고,	‘고릴라	아지트’에서는	자연환경의	변

화로	집과	먹이가	사라져가는	멸종	위기	동물에	관해	학습한다.	또,	동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행동을	익히도록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러	체험공간	가운데	단연	인기가	높은	곳은	‘펭귄마을	친구들’이다.	어린이

들이	이글루처럼	생긴	공간에	조성된	트램펄린	위를	뛰면,	펭귄마을에	눈이	내

린다.	자신이	만들어낸	친환경	전기에너지가	지구	온난화로	사라져가는	펭귄

의	서식처인	남극을	지킬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다.		

어린이의	오감	발달부터	환경보호	실천까지	체험	가능한	전시	‘그린랜드’는	

앞으로	2년간	탐험할	수	있다.	향후	콘텐츠	업그레이드도	예정되어	있어,	보

다	쉽고	재미있게	환경보호를	배울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린랜드	관람을	원한다면	고양어린이박물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전시	

관람권을	예매하면	된다.	

동물 친구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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